3과     화를 내서 미안해










2월 10일 비

오늘은 아주 우울한 날이다.  학교에서 단짝 친구 에스더와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가려고 우산을 찾다가 그만 에스더 우산을 발로 밟은 것이었다.  우산은 어이없이 부러지고 말았다.

“악, 내 우산!”
“어! 미안해!  어쩌지?”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니?  제인, 너는 누도 없니?”  에스더가 소리쳤다.

“어떻게 하니?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아이!  속상해.  이건 언니가 영국 갔다가 사온 거란 말이야!”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섭섭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쌀쌀맞게 말하는 에스더가 야속했다.  점심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오후내내 그저 에스더의 쌀쌀한 표정과 말투만이 머리 속에 맴돌 뿐이었다.  내일은 내 우산을 하나 갖다 주고 사과해야지….
위의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이런 글을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_____________________
2. 오늘은 어떤 날씨였어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에스더는 왜 화가 났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제인이 에스더에게 서운하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제인은 어떻게 화해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6. 여러분도 친구와 다툰 적이 있나요?  어떻게 화해를 하였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연습문제
1. 받침 “ㄼ”은 다음과 같이 발음합니다.

밟다 (발따)    밟은 (발븐)    밟고 (발꼬)   밟아서 (발바서)

          넓다 (널따)    넓은 (널븐)    넓고 (널꼬)   넓어서 (널버서)

          얇다 (얄따)     얇은 (얄븐)    얇고 (얄꼬)   얇아서 (얄바서)

2. 밑줄친 부분을 주의해서 문장을 읽어 봅시다.

· 눈을 밟으면 뽀도독 소리가 나요.

· (             ) 들에 누런 벼가 고개 숙이고 있다.

· 운동장이 너무 (                ) 많은 아이들이 놀 수 있다.

· 땅을 (               )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 내 동생이 우산을 (                 ) 부러졌어요.

· 이 책이 너무 (                ) 가벼워요.

· (                     ) 종이로 싸는 것이 더 좋다.

3.    다음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 보세요.

· 우산을 부러뜨려서  미안해요.

· 학교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 친구와 밤 늦게까지 놀지 말아라.
·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 너무 매운 음식을 먹지 맙시다.

·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았어요.

·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이 막혀 버렸어요.

· 산에 가지말고 바닷가로 수영하러 가요.  
· 야구 하지 말고 영화구경 가자.  
· 집에서 먹지말고 식당으로  갑시다.
4. 다음과 같이 문장을 써 보세요.
	



	1)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2)  영화 보지 말고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농구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요?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  머리가 아픈데 약을 먹을까요?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  여름방학에 여행 갈까요?
3)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1) 
	2)   음악을 들을까요?
3)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5.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가: 토요일에  같이 바닷가에 가자.
나: 미안해.  독감때문에 갈 수 없어.

	


	가: 내일 같이 축구 시합 보러 가자.

나: 미안해.  __________________ 못 가.

	


	가: 우리 이번 주말에 낚시 하러 가자.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우리 다음주 토요일 같이 등산 갈까?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오늘 오후에 야구시합 하자.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다음 그림을 보고                     안에 알맞는 말을 써 보세요.



 

                               
 
     

                                  

                            









         
    


7. 다음 그림 중에서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벽에 낙서하지 마세요
	

     마켓에서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옛날에는 한국의 겨울 날씨는 아주 추운 대륙성 기후였어요.  중국대륙에서 불어 오는 추운 바람때문에 3일 동안 아주 추었어요.  남쪽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은 4일 동안  따뜻한 날씨를 가져다 주곤 했지요.  이것을 삼한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겨울에도 대체로 따뜻한 날이 많아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이래요.  공기 중에 매연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려면 매연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개솔린을 쓰는 차보다 전기로 가는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것이 좋겠지요.
9.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옛날에 한국의 겨울은 왜 추웠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날씨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요즘엔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한 날이 많아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지구온난화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친구와 싸우고 화해했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내 친구 ___________와 나는 단짝 친구이다.  어느날

	

	

	

	

	

	

	














어제 화 내서 미안해.











그래.  잘 됐다.


난 많이 걱정했었어.











응.  아빠가 부러진 곳을 고쳐 주셨어.








